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5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신론 (2장: 1-2절)

1.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체)

(1) 하나님의 본질(체)이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존재이심을 알리신다: 

(사44:6,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계1:8, 21:6,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2)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즉 주님으로 지칭된다: (출3:13-14,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본질(체)가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가능하다.

1)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니시며, 나눌 수 없다. (신6:4; 딤전2:5; 엡4:6; 고전8:5, 막12:32.)

2)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타자로부터(from), 타자로(of), 타자에 의해(by), 타자로 인해(by reason of), 존재하지 않으신다.

3) 불변하시다. (시102:26,27,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여상하시고”, 롬1: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약1:17,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4)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영이시라는 뜻이다. 완전하시며 순결하신 영으로써 하나님은 자의식적이시며, 자기 결정적인 존재이시다. 

5)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인격적인 존재임을 뜻한다. 인격적이라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지정의를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뜻이다. 

3. 하나님의 속성(attributes)

(1)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들

1) ‘속성’이라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속성이란 단어의 문자적 의미대로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들 혹은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attribute)’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들은 한결같으며,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은 창조, 섭리, 구속 등 여러 사역에서 이 모습이 드러난다.

3) 하나님과 피조물에게 일정 정도 공통적인 속성들은 비록 그 명칭들이 피조물로부터 취해진 후 하나님께 적용되어 어떤 면에서 그 속성들이 피조물에게 먼저 속한 것들이지만, 그 본성상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고 피조물에게는 단지 부차적으로만 속한다. 

4) 하나님의 속성들 사이에 감소, 확대, 약화 혹은 이들간의 차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속성들은 서로에 대해 모순되지 않으며 일치한다.

5) 하나님의 속성들은 비록 그 표현이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에서 기인한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결코 완전하다. 
6) 신적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 일종의 이차적인 본질(본체, essence)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체)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7)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본체, essence)은 하나님의 속성들로부터 구분되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하고 추론하는 인간의 이성 자체로부터도 구분된다. 그러므로 속성들을 구분하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8)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들

a) 비공유적 속성(The incommunicable attributes)

* 하나님의 독립성 혹은 자존성: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의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신 다는 것, 그리고 인간과 같이 외부의 어떤 것에 그 존재를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함. 존재함이 이러하심으로 이 본성에서 비롯된 덕과 행위에 있어서도 독립적이시다.(하나님의 생각, 롬11:33-34; 의지, 단4:35, 롬9:19, 계4:11; 능력, 시115:3; 계획, 시33:11.) 

*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으신다. (시102:27; 말3:6; 약1:17.) 때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후회하시며, 변경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인간의 표현으로 실제로 변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출32:10-15; 욘3:10)
*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지식, 지혜, 선과 사랑,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욥11:7-11; 시145:3). 또한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하신데(시90:2; 102:12; 욥3:21), 이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임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과 관련하여 편재(omnipresence)하시는 분이시다.(사66:1; 시139:7-10; 행7:48-49; 17:27-28). 

* 하나님의 단순성(simplicity): 하나님은 혼합된 분도 아니시며, 덧붙여진 분도 아니시며, 동시에 나누어지거나 분할될 수 있는 분도 아니시다. 특별히 이 속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b) 공유적 속성들(The communicable attributes)

피조물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성들은 유비(analogy)에 의해 적용되는 것들이며, 이들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양태 혹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공유적 속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나 그 의미는 다르다. 먼저,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생명체의 생명 작용의 근거가 되심을 뜻한다. (행17:25, 28,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 하나님의 무한한 예지: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와 원인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욥11:8-9, “(하나님의 오묘는)… 하늘보다 높으시니…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시139: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단일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이다 (시33:11,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결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 속에서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

